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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흔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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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의 복음. 10,1-12.17-20
그때에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일흔두 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 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 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일흔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묵상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느님의 승리가 근처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변에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되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그들이 한 일들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모두 요약하기 위해 그들은 그저 사람에 지나지 않으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 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짐승과 위험을 뜻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분께서는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하시며 말씀을 마무리 하십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는 주목해야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과 ‘아무것도’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어떠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악과 모든 악의 힘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악마는 수족관에 있는 상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물에 손을 넣지 않는 한, 상어는 힘이 없습니다. 많은 성인들은 이러한 전쟁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악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한번은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안네 신부가 고해성사를 주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의 침실이 불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비안네 신부는 걱정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고리가 많이 화났나보군요.(갈고리는 비안네 신부가 악마를 부를 때 사용했던 별명) 갈고리가 새를 잡지 못해서 우리를 불태웠네요.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날 많은 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악마는 화재를 피하기 위한 명목을 만들어 그 성인을 고해소에서 나오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악마는 힘을 잃어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악마가 두려워하는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이시여, 영혼들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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